
왕인의 한․일문화 상징성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한국에 대한 관념은 일본의 역사라는『日本書紀』와 

『古事記』를 비롯 일본 대륙침략기의 황국사관학자들의 논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인들의 정신적 모국인 백제가 망하고 신라에 대한 증오감에서 출발해 

기술된 일본의 記紀는 일본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며 

한반도는 고대 일본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任那의 한반도 실제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 전제로 일본 사람들은 조성총독식민을 정당화했으며 일본의 발전을 

중국문화의 직접 유입에 의한 것이지 한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논설을 펴오고 

있다. 이같은 의식은 1 백여년전 명치유신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7˜8 세기때 

시작된 뿌리깊은 의식이다.  

 

  그들의 『新撰性氏錄』을 보더라도 한반도 渡來人의 성씨를 諸蕃의 대열에 

소속시키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인물마저도 중국인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보기좋은 예가 다름아닌 王仁이다.  

 

  황국사관의 대표라 할만한 구로이다 가츠미(黑板勝美)의 『日本古代史論』을 

보면 ‘왕인은 본디 중국에서 조선에 이주해 처음 낙랑군에서 살다가 일본에 

건너왔다.’고 쓰고 있다. 비교적 일본의 역사기록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죄목으로 구속된 바 있는 즈다소우키치(津田左右吉)마저도 ‘일본 神代의 기록은 

관념상의 존재이지 실제가 아니다’고 부정하면서도 학문의 입장과 역사인식은 

별개문제라고 일본의 한반도 영향기록을 부정한다.  

 

  근대 백제왕족과 일본 천황족은 같은 뿌리라는 『일본황족기마왕조설』을 내놓은 

에가미나미오(江上波未)마저도 그들은 다같이 대륙북방계 민족이지 한반도 민족은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한반도 변한땅에는 일본에서 건너간 倭族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반도 민족차별 사관이 문자화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왕인이 한반도 사람으로 일본을 교육시킨 

문화의 시조’라는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의 기록자체를 부정하고 왕인을 냉대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왕인박사는 백과사전이나 초․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삭제해 가고 있다.  

 

  오오사카 히라카타(枚方市)의 왕인 마쯔리제(祭)마저 점차 외면해 재일동포 

중심의 제사로 왜소화 되고 있다. 이같은 시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례를 1985 년 

3 월 21 일 히라카타 왕인총환경수호회 발족식에서 살필 수 있다. 이날 아사이신문 

학예부장을 지낸 나가오(長生俊良)가 발족식 초청강연회에 나와 한 말이 1989 년 

왕인총환경수호회에서 낸 『王仁塚』이란 책에 실려 있다.  

 

  그 요지는 ‘… 왕인이 가공인물이라 하더라도 조선의 상징적 문화인이 일본에 

와서 문화를 발전시킨 과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비록 왕인이 전설 속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주위를 중심으로 큰 문화권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신한다. 

… 이 땅에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기 전 2˜3 세기 동안 선진 학문이나 기술문화가 

이 주변을 중심으로 번영했음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왕인총을 한국과 

일본을 잇는 마음의 문화재로 오래오래 전해가고 싶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수호회장 다마다(玉田海)가 하였던 말도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이 사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아무쪼록 은혜를 아는 인간, 

은혜를 악담으로 갚는 인간이 되지 말자.’  

 

  이같은 발언들은 이곳 사회의 왕인총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이나마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왕인축제에 많이 참가 할수록 

일본인들의 외면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의 



필요를 위해 기록되고 재해석되며 선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아픈 과거를 서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왕인은 한국민들에게는 자랑이 되고 일본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구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왕인은 한․일 두 나라에 다같이 친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 金井昊의 王仁博說과 榮山江 文化에서 -  

 


